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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도 항생물질을 만든다

바퀴벌레는 불결한 환경을 상징하는 벌레다. 전 세계

에 약 4,500종이 있고, 그중 약 30종이 인간의 거주지

와 관련이 있다. 몸은 주로 틈새를 비집고 다니기 편리한 

납작한 타원형 모양으로 날개가 있는 것도 있다. 꼬

리 쪽에는 진동을 감지하는 민감한 감각기관

이 있어서 약간의 진동에도 재빠르게 도

망갈 수 있다. 또한 그 진동을 느꼈을 때 

반사적으로 그 진동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물리

적인 공격으로는 보통 곤충들보다 

죽이기 어렵다.

난협(ootheca)이라고 하는 알집에

서 유충이 대량으로 부화하여 불완

전변태를 하며 성장한다. 약 4,000종

의 바퀴류 중 사람에게 직접적, 간접적 

해를 끼치는 것은 20종 이하이다. 이들은 

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번식하면서 하

수구나 오염된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병원균을 옮기

며,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 박멸하기 어렵다.

온몸의 잔털과 우월한 비행성능으로 온 사방에 병원

균을 옮기는 파리나 아예 병원균을 다이렉트로 주사해 

버리는 모기에 비하면 낫지만 모기와 비교할 수 없이 통

통한 몸집과 거부감을 주는 생김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

람이 많다. 

하지만 바퀴벌레 역시 불결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장소에는 유해한 세균이나 곰

팡이 역시 유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퀴벌레가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여기에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독일 

바퀴벌레(학명 Blattella germanica)는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항생 물질을 분비한다.

지난 20일‘서울신문’에 따르면 독일 바퀴벌레는 가

장 흔한 바퀴벌레로 작지만 번식력은 매우 강한 것으

로 유명하다. 과학자들은 이 바퀴벌레가 살충제에만 강

한 것이 아니라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에도 매우 강하

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비결을 연구했다. 그 결과 이 

바퀴벌레가 디펜신(defensin)과 테르미신(termicin), 드로

소마이신(drosomycin) 그리고 아타신(attacin)이라는 

네 가지 종류의 항생 물질을 만든다는 사실

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스페인 발렌시아

대와 국립과학연구소의 연구팀은 

새로운 종류의 항생 물질인 블라텔

리신(Blattellicin)을 발견했다. 발렌시

아대의 프란시스코 J 실바 박사가 이

끄는 연구팀은 블라텔리신 유전자가 

기존에 알려진 항균 펩티드 유전자인 

아타신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 흥미롭게도 블라텔리신은 바퀴벌레의 

장내 공생 미생물의 생존을 돕고 숙주에 영양

분을 공급해 바퀴벌레를 유해한 세균으로부터 보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퀴벌레는 장내에 많은 공생 미생물을 지니고 있는

데, 유해한 병원성 세균이 많으면 이들의 생존이 위험

하다. 따라서 장내 미생물을 보호할 목적의 항생 물질

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블라텔리신이 주로 성체가 된 이

후 가장 활성화되는 점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장내 미

생물을 노리는 병원성 세균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바퀴벌레가 병원성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지

키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역으로 이를 활용해 살충제를 

쓰지 않고 바퀴벌레만 없애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바퀴벌레에서 새로운 항생제 후보 물질을 찾

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 분야만큼은 바퀴벌레가 인간에

게 뜻밖의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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